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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노인을 장애 등록 시점에 따른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두 집단의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족, 행복 수준 및 여가참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94세 장애노인 3,90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령화된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족도, 행복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고령화된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대부분의 여가활동 유형에서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셋째,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는 문화예술

관람, 동영상 콘텐츠 시청, 스포츠,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 여행, 해외여행, 사교, 가족 관련 활동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에서는 승부놀이,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 사교, 가족 관련 활동만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여가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장애 경험 시점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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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안전부 발표(행정안전부,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애초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이다(통계청, 2024).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고령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5.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5), 노화에 따른 만성

질환 및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장애노인 비율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노인은 노화와 장

애라는 이중 제약 속에서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

을 겪는다(김고은, 이종림, 2013; 최성일 등, 2013).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그 경향은 두드러져(이민경 등, 2023) 장애노

인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장애노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들이 단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며, 

장애를 경험한 시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

다는 점이다(양희택, 신원우, 2011). 장애노인은 장

애 발생 시점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노

인이 되기 전 선천적 또는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후 

노년기에 이른 경우이며,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여

러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 저하로 인해 노년기에 이

르러 장애를 얻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Verbrugge & 

Yang, 2002). 

이러한 구분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언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에 따라 개인 삶의 경로와 적응 양식에 

구조적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진희, 

2022). 생애 초기에 장애를 경험한 경우 교육, 취업, 

가족형성,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반면, 노년기에 장애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장애의 영향을 주로 노년기에 한정하여 겪게 

되며, 이는 생애 전체보다는 노년기의 생활양식 변화

와 적응 중심으로 나타난다(Putnam, 2007). 즉, 장

애 발생의 시점은 장애인 개인의 사회적 위치, 자원 

접근성, 심리적 적응 양상 전반에 차별적 영향을 주

는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고령 장애인을 보다 입체

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을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지

만, 국내 연구들은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65세 전후로 설정하여 구분하거나, 생애주기

에 따라 장애 발생 시기를 아동⋅청년기, 중⋅장년

기, 노년기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기도 한다(김인애, 

2020; 김진희, 2022; 송기영, 2014). 

장애노인들은 이러한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장애

의 원인과 유형, 신체 및 심리⋅사회적 문제 등의 특

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진희, 2022; 황주희, 2015).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 기간이 길고 조기 노

화 현상과 이차적인 건강문제,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애수용과 적응력, 사회참

여 수준에 있어서는 노화로 인한 장애인에 비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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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양희택, 신원우, 2011; 이영미, 2013; 

Verbrugge & Yang, 2002). 반면, 노화로 인한 장애

인의 경우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는 장애 정체

성이 약하고 장애수용에 대한 어려움과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 저하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송기영, 2014; 

안준희, 김천오, 2024; 이영미, 2013). 

Livneh(2022)의 심리⋅사회적 적응모델에 따르

면, 장애 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되며, 이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전략이 더 잘 형성되어 여가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 

또한 낮을 수 있다. 반면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갑작

스러운 기능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위축감을 경

험하며 여가활동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경향은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성일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된 장애인

은 스포츠, 여행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포함한 대부

분의 여가활동 참여에서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높

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만족 역시 높았다. 정기적 운

동 참여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김인애

(2020)의 연구에서는 고령화된 장애인의 정기적 운

동 참여율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황주희(2015)는 고령기에 장애를 경험

한 장애노인들이 더 이른 시기에 장애를 갖게 된 장

애노인에 비해 전혀 외출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보

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애노인의 여가 참여와 그

로 인한 혜택이 장애를 경험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장애노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양상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과 노인의 여가참여는 신체 및 정신건강, 

장애수용, 삶의 질과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동진 등, 2010; 김진원, 임구

원, 2020; 송진영, 2021; 전동일, 양숙미, 2012; 홍

화영 등, 2019). 그러나 장애노인의 여가활동은 여전

히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스포츠, 문화예술, 사회참여 등 적극

적인 활동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이민경 등, 2023). 

장애노인의 여가 참여를 증진하고 행복감 향상에 도

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발생 시점이 이들의 여가

참여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

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기쁨, 성취감, 

잠재력 실현 등 정서적 경험과 주관적 상태를 더 포

괄적으로 반영하며,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elle 

Fave et al., 2011). 장애노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단순히 생활 조건에 대한 만족을 넘어 직접적인 긍

정 정서를 제공하는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Lee, 

Ryu, & Heo, 2022), 이러한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

는 행복감이 여가활동의 효과를 더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의 이질성에 대한 학

술적 이해를 확장하고, 장애 발생 시점이 여가와 행

복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복지 정책 수립 및 여

가활동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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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노인 유형 집단(고령화된 장애인 vs 노

화로 인한 장애인)에 따라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

족도,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 간 구

체적인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양상은 어떻게 다른

가? 셋째, 참여 여가활동 유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은 두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데이터 포털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제공받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이민경 등, 

2023)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

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8조, 19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

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2023년도 

조사는 12차 조사로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

행되었다. 모집단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재가 장

애인이며, 표본 설계는 2단계 층화 집락 추출방법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였다. 1단

계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총 285개의 읍⋅면⋅

동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추출된 읍⋅면⋅동 내

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주요 층화변수로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자료 중 65∼95세 장

애노인 3,90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인 65∼94세 장애노인의 자료에서 최초 장애 등록 

연도와 태어난 연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장애 등록 나

이를 산출하였으며, 65세 이전에 장애 등록을 한 집

구분

장애노인 유형

전체

(%)

AWD

(n=2270)

DWA

(n=1639)

% %

성별
남성 59.6 49.5 55.4

여성 40.4 50.5 44.6

혼인

상태

사별/이혼/별거

/미혼/기타
38.4 49.2 42.9

기혼(유배우자) 61.6 50.8 57.1

연령대

65∼74세 63.6 21.5 45.9

75∼84세 33.9 50.2 40.7

85∼94세 2.6 28.2 13.3

최종

학력

미취학/무학 8.7 17.1 12.2

초등학교 36.4 40.1 38.0

중학교 21.5 17.1 19.6

고등학교 23.4 16.3 20.4

대학교 이상 10.0 9.3 9.7

경제활

동 여부

안 함 74.1 84.3 78.3

함 25.9 15.7 21.7

경제

수준

(만원)

0∼99 17.8 24.6 20.7

100∼199 36.8 36.5 36.7

200∼299 17.6 14.4 16.2

300 이상 27.8 24.5 26.4

장애 

정도

경증 54.1 72.0 61.6

중증 45.9 28.0 38.4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

안면
50.0 31.1 42.1

시각/청각/언어 29.6 51.0 38.6

지적/정신 4.6 0.4 2.8

신체내부 15.8 17.4 16.5

표 1. 장애노인 유형 집단에 따른 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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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고령화된 장애인(AWD)’으로, 65세 이후에 장

애 등록을 한 집단을 ‘노화로 인한 장애인(DWA)’으

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

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항

목 중 지난 1주간 참여한 문화⋅여가활동, 문화⋅여

가활동 만족도, 행복감 항목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참여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보기로 제시된 여가활동 유형은 1) 문화

예술관람, 2) 동영상 콘텐츠 시청, 3)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4) 승부놀이, 5) 문화예술 참여 및 

활동, 6) 취미⋅자기계발 활동, 7) 스포츠, 8) 사회

(자원)봉사 및 종교활동, 9) 여행, 10)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11) 사교, 12)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

모임, 13) 가족 관련, 14) 휴식, 총 14개 유형으로 분

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 여가활동 중 휴식을 

뺀 13개 활동 유형만을 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참

여 여부에 대한 응답을 ‘참여 안 함(0)’, ‘참여함(1)’으

변수 정의/코딩방법

성별 ⓪ 여성 ① 남성

만 나이

교육수준 ① 미취학/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이상 

혼인상태 ⓪ 미혼/이혼/별거/사별/기타 ① 유배우자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① 0∼99 ② 100∼199 ③ 200∼299 ④ 300 이상 

경제활동 ⓪ 안 함 ① 함

만성질환 ⓪ 없음 ① 있음

장애정도 ⓪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록후기간 최초 장애 등록 후 조사 연도(2023)까지의 기간

일상생활 도움 정도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가능∼⑤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 필요

여가활동

1.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2. 동영상 콘텐츠 시청

(TV, 유선방송, 유튜브, 넷플릭스 등), 3.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4.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5. 문화예술 참여 및 활동(독서 토론, 글쓰기, 

미술⋅서예,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6. 취미⋅자기계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

자격증 공부, 영어, 교양강좌 등), 7.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8. 사회(자원)봉사 및 종교활동, 9.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10.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11. 사교(친구⋅친척만남, 모임 등)

12.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13. 가족관련(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⓪ 참여 안 함

① 참여함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활동 유형에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전체 여가활동 

여가만족 ① 매우 불만∼④ 매우 만족

행복 ① 전혀 행복하지 않음∼⑩ 매우 행복함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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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코딩하고, 전체 합계 점수를 구하여 여가참여 

다양성 변인으로 사용하거나 개별 여가활동 참여 변

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만족의 경우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단일 항목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불만이다(1)’∼ ‘매우 만족한다

(4)’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행복감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단일 항목 응답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음(0)’∼ 

‘매우 행복함(10)’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장애 

관련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성별, 만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월 평균 가구소득, 경제

활동 여부, 만성질환 유무, 장애정도, 장애 기간, 일

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포함되었다. 전체 변수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 및 코딩 방법에 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와 변수에 대한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장애노인 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와 여가참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장애관

련 특성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 여가활동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Ⅲ. 결  과

1.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여가

참여, 여가만족, 행복 수준 차이 

<표 3>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의 여가참여와 여가만족, 행복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여가참여 다양성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t=8.190, p<.001), 고령화된 장애인

(M=2.75, SD=1.56)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M=2.35, 

SD=1.45)에 비해 더 많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경우 역시 고령화된 장애인

(M=2.42, SD=0.75)의 여가만족이 노화로 인한 장

애인(M=2.35, SD=0.77)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28, p<.01).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M=5.59, SD=1.93)의 행복 

수준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M=5.44, SD=1.89)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28, p<.05).

구분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t(p)

M SD M SD

여가참여 

다양성a 2.75 1.56 2.35 1.45 8.190(.000)***

여가만족 2.42 0.75 2.35 0.77 2.928(.003)**

행복 5.59 1.93 5.44 1.89 2.428(.015)*

*p<.05, **p<.01, ***p<.001, a Welch's t-test

표 3. 장애노인 유형에 따른 여가참여, 여가만족, 행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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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 특성 

다음으로,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 간 여가활동 참여율의 차이를 검토하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서 고

령화된 장애인의 참여 비율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

구분
참여유무 빈도(%)

전체 χ
2(p)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문화예술관람
안 함 2230 (98.2) 1626 (99.2) 3856 (98.6)

6.681(.010)**

하였음 40 (1.8) 13 (0.8) 53 (1.4)

동영상 콘텐츠 시청
안 함 56 (2.5) 63 (3.8) 119 (3.0)

6.113(.013)*

하였음 2214 (97.5) 1576 (96.2) 3790 (97.0)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안 함 1663 (73.3) 1433 (87.4) 3096 (79.2)
116.040(.000)***

하였음 607 (26.7) 206 (12.6) 813 (20.8)

승부놀이
안 함 2135 (94.1) 1576 (96.2) 3711 (94.9)

8.756(.003)**

하였음 135 (5.9) 63 (3.8) 198 (5.1)

문화예술참여 및 활동
안 함 2228 (98.1) 1609 (98.2) 3837 (98.2)

0.002(.964)
하였음 42 (1.9) 30 (1.8) 72 (1.8)

취미ㆍ자기 계발 활동
안 함 2200 (96.9) 1596 (97.4) 3796 (97.1)

0.718(.397)
하였음 70 (3.1) 43 (2.6) 113 (2.9

스포츠
안 함 2175 (95.8) 1585 (96.7) 3760 (96.2)

2.058(.151)
하였음 95 (4.2) 54 (3.3) 149 (3.8)

사회봉사, 종교 활동
안 함 1858 (81.9) 1391 (84.9) 3249 (83.1)

6.180(.013)*

하였음 412 (18.1) 248 (15.1) 660 (16.9)

여행
안 함 2170 (95.6) 1601 (97.7) 3771 (96.5)

12.170(.000)***

하였음 100 (4.4) 38 (2.3) 138 (3.5)

해외여행(지난 1년)
안 함 2224 (98.0) 1624 (99.1) 3848 (98.4)

7.651(.006)**

하였음 46 (2.0) 15 (0.9) 61 (1.6)

사교
안 함 1087 (47.9) 856 (52.2) 1943 (49.7)

7.176(.007)**

하였음 1183 (52.1) 783 (47.8) 1966 (50.3)

장애인 단체ㆍ기관 모임
안 함 2220 (97.8) 1626 (99.2) 3846 (98.4)

11.924(.001)**

하였음 50 (2.2) 13 (0.8) 63 (1.6)

가족관련
안 함 1481 (65.2) 1162 (70.9) 2643 (67.6)

13.898(.000)***

하였음 789 (34.8) 477 (29.1) 1266 (32.4)
*
p<.05, **

p<.01, ***
p<.001 

표 4. 장애노인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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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개 여가활동 유형 

중 10개 유형의 참여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관람 참여율은 고령화된 장

애인 집단은 1.8%로,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의 

0.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동영상 콘텐

츠 시청에서도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97.5%)이 노

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96.2%)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5).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의 

참여율의 경우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이 26.7%로,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의 12.6%보다 유의하게 높

았고(p< .001), 승부놀이 참여율 역시 고령화된 장

애인 집단(5.9%)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3.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사회봉사 및 종교 활

동은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의 참여율이 18.1%로,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의 15.1%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5). 여행(p<.001)과 해외여행(p<.01)에서

도 고령화된 장애인의 참여율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사교(p<.01), 장애인단체 및 기관 모임(p<.01), 

가족관련(p<.001) 활동에서도 고령화된 장애인 집

단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문화예술 참

여 및 활동, 취미⋅자기 계발, 스포츠, 사교, 가족관

련, 휴식 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3.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행

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장애 관

련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고, 모형 2에서는 13개의 여가활동 참여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분석 결과, 모형 1(F=56.696, p<.001)과 모형 2(F=

35.124, p<.001)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최종 모

형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 중 26.5%로 모형 1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람(B=

0.534, p<.05), 동영상 콘텐츠 시청(B=0.892, p<

.001), 스포츠(B=0.421, p<.05), 사회봉사 및 종교 활

동(B=0.294, p<.01), 여행(B=0.398, p<.05), 해외여

행(B=0.507, p<.05), 사교(B=0.594, p<.001), 가족

관련(B=0.423, p<.001) 활동 참여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여가활동에 참

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참여한 경우가 행복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 중에서는 만 나이, 교육수준, 혼인

상태, 가구소득,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장애기

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성별과 장애정도는 모델 1에서 행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2 여가

활동이 포함된 이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만성질환의 경우 모델 1에서 행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델 2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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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표 6>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령

화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절차로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F=39.234, 

변수
모형1 모형2

B β t(p) B β t(p)

(상수) 4.338 　 7.918*** 2.989 　 5.185***

성별 -0.262 -0.067 -3.228** -0.154 -0.039 -1.923

만 나이 0.010 0.030 1.413 0.011 0.033 1.605

교육수준 0.215 0.129 6.219*** 0.128 0.077 3.593***

혼인상태 0.580 0.146 6.894*** 0.528 0.133 6.485***

가구소득 0.193 0.107 5.037*** 0.147 0.082 3.928***

경제활동 0.415 0.094 4.519*** 0.359 0.081 4.019***

만성질환 -0.247 -0.029 -1.516 -0.356 -0.042 -2.262*

장애정도 -0.186 -0.048 -2.276* -0.088 -0.023 -1.115

장애등록후기간 0.024 0.085 4.136*** 0.018 0.062 3.07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0.490 -0.285 -13.054*** -0.327 -0.191 -8.492***

문화예술관람 0.534 0.036 1.981*

동영상 콘텐츠 시청 0.892 0.072 3.883***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 0.081 0.019 0.888

승부놀이 -0.138 -0.017 -0.897

문화예술 참여 및 활동 0.308 0.022 1.150

취미⋅자기계발 활동 0.228 0.020 1.089

스포츠 0.421 0.044 2.351*

사회봉사, 종교 활동 0.294 0.059 3.102**

여행 0.398 0.042 2.259*

해외여행 0.507 0.037 1.988*

사교 0.594 0.154 7.484***

장애인 단체⋅기관 모임 -0.085 -0.006 -0.353

가족관련 0.423 0.104 5.210***

F(p) 56.696(.000)*** 35.124(.000)***


(adj. ) .201(.197) .265(.257)

△
 .201 .064

*
p<.05, **

p<.01, ***
p<.001 

표 5. 고령화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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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과 모형 2(F=25.193, p<.001)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 중 

26.4%로 모형 1보다 7% 증가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13

개 여가활동 중 승부놀이(B=0.458, p<.05), 사회봉

사 및 종교활동(B=0.259, p<.05), 사교(B=0.706, 

변수
모형1 모형2

B β t(p) B β t(p)

(상수) 2.950 　 4.348*** 2.034 　 2.905**

성별 -0.033 -0.009 -0.315 -0.005 -0.001 -0.051

만 나이 0.044 0.152 5.611*** 0.046 0.159 6.024***

교육수준 0.161 0.103 3.956*** 0.098 0.063 2.372*

혼인상태 0.300 0.080 2.929** 0.301 0.080 3.042**

가구소득 0.116 0.068 2.869** 0.085 0.050 2.139*

경제활동 0.616 0.119 4.985*** 0.463 0.089 3.853***

만성질환 -0.480 -0.042 -1.853 -0.434 -0.038 -1.735

장애정도 -0.247 -0.059 -2.453* -0.158 -0.038 -1.620

장애등록후기간 -0.004 -0.012 -0.467 -0.007 -0.021 -0.86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0.567 -0.347 -13.493*** -0.403 -0.246 -9.332***

문화예술관람 0.751 0.035 1.602

동영상 콘텐츠 시청 -0.010 -0.001 -0.045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 0.143 0.025 1.025

승부놀이 0.458 0.047 2.082*

문화예술 참여 및 활동 -0.123 -0.009 -0.398

취미⋅자기계발 활동 0.100 0.009 0.387

스포츠 0.319 0.030 1.372

사회봉사, 종교 활동 0.259 0.049 2.193*

여행 0.097 0.008 0.349

해외여행 0.132 0.007 0.304

사교 0.706 0.187 7.457***

장애인 단체⋅기관 모임 0.172 0.008 0.374

가족관련 0.436 0.105 4.415***

F(p) 39.234(.000)*** 25.193(.000)***


(adj. ) .194(.189) .264(.254)

△
 .194 .070

*
p<.05, **

p<.01, ***
p<.001 

표 6.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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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가족관련(B=0.436, p<.001) 활동 참여만

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 네 가지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는 만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소득, 경제활

동 여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있었다. 장애정

도의 경우 모델 1에서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나 여가활동이 포함된 모델 2에서는 더 이상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장애노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이질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여가

활동과 행복 간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령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노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된 장애

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두 집단의 여가참여 다양

성, 여가만족, 행복 수준 및 여가참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각 집단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된 장애인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족도, 행

복 수준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장애노인 집단 내에서도 장애 발생 시

점에 따른 여가참여와 만족, 웰빙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선행연구(김진희, 2022; 최성일 

등, 2013)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참여율에서는 문

화예술 참여 및 활동, 취미⋅자기계발 활동, 스포츠

를 제외한 모든 여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고령화된 장애인의 참여율이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모든 활동에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의 활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연령과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 접근

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희 등, 

2011; 오지원 등, 2023). 또한, 장애인 단체⋅기관 

모임, 해외여행과 같이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활동

에서도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정체성 및 적

응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김진

희, 2022).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가 참여를 위해 관련 여가제약

에 따른 협상과 극복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네트워

크를 더 효과적으로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반

면, 노화로 인해 장애를 경험한 집단은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노년기에 장애를 갖게 되며 심리적 

위축, 정체성 혼란, 환경적 제약(윤주애, 박승곤, 

2021)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여가 참여에 더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참여 및 활동, 취미⋅자기계

발 활동, 스포츠와 같이 개인적 성장이나 자아실현 

성격이 강한 활동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장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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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개인적 특성이나 신체적, 사회적 요인들에 따

른 차이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영명, 차태

현, 2018).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 모두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되

었다.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문

화예술관람, 동영상 콘텐츠 시청, 스포츠,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 여행, 해외여행, 사교활동, 가족 관련 

활동) 참여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훨

씬 적은 일부 활동(승부놀이, 사회봉사 및 종교활

동, 가족 관련 활동)만이 행복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된 장애인이 더 다양

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

하며,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높은 참여율과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다양한 여가 경험과 사회

참여 활동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승원, 이해경, 2016; 최희

철 등, 2019; Kim et al., 2022).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 사교, 가족 관련 활동과 같은 

관계 중심적 여가활동에서 두 집단 간 참여율의 차이

는 있으나 두 집단 모두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 사회적 지지 관계의 형성은 장애 경험 시점과 관

계없이 장애노인의 행복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나항진, 2004).

기존 선행 연구들은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장애

수용과 장애 정체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

으며(간우선 등, 2012; Verbrugge & Yang, 2002), 

장애수용은 여가참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권충훈 등(2021)은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여가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송진영(2021)은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장

애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여가활동 참여가 장애수용

을 통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신진호와 홍서윤(2022)은 장애인의 여가참여 특

성에 따라 잠재 집단을 도출하였는데, 다양하고 적극

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자존감과 장애수용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집단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장애 발생 시점에 

따른 장애수용과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과 행복 간의 관계

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에서 장애정도가 여가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모델에

서는 행복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여가활동

이 포함된 후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가 장애정도가 행복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즉, 여가활동은 장애로 인한 제약을 극

복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노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

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장애 발생 시기와 생애

주기 맥락을 반영한 세분화된 정책과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고령화된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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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증진할 

수 있으므로 여가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프

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노화로 인한 장애

인은 일상 속에서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

로, 관계 중심의 여가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정책 수립 

시 두 집단의 특성과 여가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반

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활동, 가족

활동, 사교적 만남 등이 두 집단 모두의 행복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장애노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

램이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서 사회적 유대감과 정

서적 안정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장애노인

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여가정책과 장

애인 여가정책 간의 전략적 연계가 요구된다. 현재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에서 운영되는 여가 프로

그램은 주로 비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

고, 장애인복지센터의 여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중장년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고령 

장애인의 여가 접근성과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따

라서 각 정책 영역에서는 이중적 제약 상황을 반영

한 실천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더 나아

가 복지시설 간 협업 체계 구축, 프로그램 공동개발, 

실무자 간 통합 교육 등을 통해 양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

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족, 행복 수준 및 여가참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화된 장애인

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보다 여가참여 다양성, 여가만

족도, 행복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부분

의 세부 여가활동 유형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고령화된 장애인 집단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

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화로 인한 장애인 집단에서는 제한된 여가활동 유

형만이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여가참여 및 여가활동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고령 장애인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차별화된 여가복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로서 여가

참여의 정도가 아닌 참여 여부만을 측정하였고, 여가

만족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여가참여의 

질적 측면이나 여가만족의 세부적 특성을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여가활동이라도 참여 방식

과 주관적 경험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후속 연구

에서는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측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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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한계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

인 집단을 장애 발생 시점이 아닌 최초 장애 등록 시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해석할 때 최초 장애 등록 시점과 장애 발생 시점

이 일부 장애인에게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

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초 장애 발생 시기를 기

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거나 장애 발생 시점을 더 세분

화하여 집단을 구분한다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

동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나, 이 관계를 매개

하거나 조절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포함

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장애수용이나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매개 또는 

조절 변인으로 포함한다면, 장애노인의 여가와 행복

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

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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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and leisure participation patterns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AWD)’ and ‘disability with aging(DWA)’ groups amo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udy also explored how leisure activities affect happiness within each group. Data were drawn from 2023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ersons, and 3,909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65-94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ree key results. First, the AWD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leisure 

participation diversity,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an the DWA group. Second, the AWD group showed higher 

engagement across most leisure activity types. Third, the leisure activities influencing happiness differed between 

groups. For the AWD group, a wide range of activities—including cultural events, video content, sports, volunteer 

work, travel, social gatherings, and family-related activities—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In the DWA 

group, only competitive recreational games, volunteer and religious activities, social gatherings, and family activities 

had similar effec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eisure policy approaches that reflect the 

timing of disability onset in later life. 

Key words: elderly with disabilities,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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